
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으로

두 번째 경기에 나서는 위르겐 클

린스만(독일) 감독은 남미의 강호

우루과이를 상대로도 선전을 펼치

겠다는 의지를 다졌다.

클린스만 감독은 27일 파주 국

가대표트레이닝센터(NFC)에서

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루과이도

콜롬비아처럼 남미의 강호지만, 우

리도 좋은 팀인 만큼 좋은 경기를

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소감을 밝

혔다.

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

표팀은 28일 오후 8시부터 서울월

드컵경기장에서 우루과이와 평가

전을 치른다.

24일 울산에서 열린 콜롬비아와

의 평가전(2-2 무승부)에 이어 클

린스만 감독 체제의 두 번째 A매

치다.

대표팀은 지난해 11월 2022 카타

르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

맞붙어 0-0으로 비긴 뒤 4개월 만

에 우루과이와 재격돌한다.

콜롬비아와의 경기 때 대표팀은

주전 풀백 김진수(전북)가 허리

부상으로 뛸 수없게 되는 악재를

만났다. 김진수는 결국 소집 해제

됐고, 설영우(울산)가 대체 발탁

됐다.

클린스만 감독은 이 포지션과 관

련해 콜롬비아전 때 이기제(수원)

가 들어와 좋은 모습을 보였다 며

재신임을 시사했다.

콜롬비아전 때 교체로 출전했던

이강인(마요르카)에 대해선 어리

고 재능 있는 선수다. 한국에서 많

은 관심을 받는다는 걸 몸소 느꼈

다 고 평가하며 소속팀에서 계속

성장하고 발전해 더 좋은 선수가

되면 대표팀에서의 출전 시간도 늘

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.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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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지성(제주고)과 김재헌(제주중

앙중)이 대회신기록을 쏘며 제46

회 교육감기 전도학생사격대회에

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.

김지성은 지난 25일 제주고등학

교 사격장에서 열린 남고부 공기권

총 개인전에서 김지성(제주고)이

570점으로 대회신기록(2022년 표선

고 오승헌 559점)을 세우며 1위를

차지했다. 2위와 3위에는 장대희

(표선고)와 김태현(제주고)이 이

름을 올렸다. 단체전에서도 제주고

가 1641점으로 대회신기록(2022 제

주고 1593점)으로 정상에 올랐다.

여고부 공기권총 단체전은 제주

여자상업고등학교(오예진, 강지예,

강서정, 정유진)가 1678점으로 1위

를, 1568점을 기록한 표선고(장유

진, 이유진, 이해정, 고다영)가 2위

를 차지했다. 개인전에서도 대한민

국 사격 간판으로 성장하고 있는 오

예진(제주여상)이 577점으로 우승

을 차지했다. 그 뒤를 강지예(제주

여상)와 장유진(표선고)이 이었다.

남중 공기권총 개인전에서는 김

재헌(제주중앙중)이 561점으로 지

난해 자신이 세운 대회기록

(550점)을 갈아치우며 1위를 차지

했다. 김건우, 박인성이 2, 3위에 올

랐다. 중앙중은 단체전(김재헌, 김

건우, 박인성)에서도 1608점으로

대회신기록(2022 제주중앙중 1605

점)과 함께 정상을 지켰다.

여중부 공기권총 단체전은 제주

동여중(김유나, 박시연, 고유나, 김

현지)이 우승을, 표선중(이수민,

박지율, 정현정, 박다경)이 2위를

차지했다. 개인전은 김유나, 이수

민, 박시연 순으로 입상했다.

최우수 선수상은 개인전 대회신

기록과 단체전 대회신기록을 수립

한 김지성이 수상했다. 조상윤기자

올 시즌 925명 K리그 그라운드 누빈다

올 시즌 K리그에서 뛰는 선수가

900명을 넘어서며 1000명에 육박하

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4일

마감한 하나원큐 K리그 2023 정

기 선수등록 현황을 27일 발표했다.

등록 마감 결과 K리그1 465명과

K리그2 460명 등 모두 925명의 선

수가 올 시즌 K리그에서 활약하게

됐다. 등록 절차가 완료된 선수 924

명과 등록 기간 내 국제이적확인서

(ITC) 발급 신청까지 완료된 선수

1명을 합한 숫자다.

올해 등록 선수 수는 지난해 정

기 등록기간에 등록한 선수 855명

에 비해 70명이 늘었다. 올 시즌부

터 천안시티FC와 충북청주FC가

K리그2에 새로 참가하고, K4리그

참가 B팀 운영 구단이 지난해 4개

(강원, 대구, 대전, 전북)에서 올해

부산이 추가돼 총 5개 팀으로 증가

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.

K리그1 12개 구단의 구단당 평

균 인원은 38.8명이다. 전북과 대전

이 46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등

록했고, FC서울 45명, 강원FC 43

명, 대구FC 42명 순이었다. 울산이

31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제주 32

명, 광주 33명 등이었다.

K리그2 13개 구단의 구단당 평

균 인원은 35.4명이다. 부산이 45명

으로 최다, 충남아산이 30명으로

최소 인원을 등록했다.

22세 이하(U22) 선수는 K리그

1 154명과 K리그2 123명 등 합계

277명으로 전년 대비 25명 늘었다.

K리그1은 대구가 22명, K리그2는

부산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.

K리그 유스 출신 선수는 K리그

1 166명과 K리그2 159명 등 모두

325명으로 지난해보다 16명 늘었

다. 자구단 유스 출신 선수가 가장

많은 구단은 전북으로, 전체 선수

단 46명 중 17명이 전북 유스 시스

템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. 이어

FC서울, 수원삼성(이상 15명), 포

항스틸러스(11명) 등 명가 들이

10명 이상씩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

로 파악됐다.

준프로 계약을 통해 K리그를 뛰게

된 고교생 K리거 는 전북 공시현과

부산 김민승 등 2명이다. 조상윤기자

위미중학교와 삼성초등학교가 전

도 종별육상경기대회에서 2연패를

달성했다.

위미중과 삼성초는 지난 25일 제

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

제45회 교육감기 및 회장배 전도종

별육상경기대회(제52회 전국소년

체전 최종선발전)에서 남중부와

여초등부에서 정상에 올랐다.

지난 대회 우승팀인 위미중은 금

6, 은 3, 동 3개 등 12개의 메달을 획

득하며 72점을 기록해 제주중(금 4,

은 6, 61점)과 서귀포대신중(금 1, 7

점)을 물리치고 우승컵을 차지했다.

여초부의 삼성초도 금 4개와 동

2개 등 6개의 메달(총점 42점)을

수확하며 제주서초(금 2 은 2, 38

점)와 외도초(금 1 은 3 동 3, 38점

이상 금메달 순)를 각각 따돌리고

지난해에 이어 최강자리를 지켰다.

특히 6학년 부서윤은 100m와 200m

, 400m계주(양아연 6 고승연 5 신

서윤 6)에서 금빛 질주를 선보이며

팀의 우승에 힘을 보탰다.

남초부의 신제주초는 금 1, 은 7,

동 3개 등 11개의 메달(총점 65점)

을 쓸어담으며, 외도초(금 5 은 1 동

1, 55점)와 한라초(금 2 은 1 동 1,

31점)를 꺾고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.

신성여중은 여중부에서 금 3, 은

2, 동 1개 등 6개(35점)를 따내며

위미중(금 1 은 1, 12점)을 물리치

고 우승기를 가져갔다.
조상윤기자 sycho@ihalla.com

27일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앞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파주 NFC에서 훈련하고 있다. 연합뉴스


